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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 차장, 국가 필수의약품 제조업체 현장 방문

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 강화와 치료제 개발 노력 강조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이의경 처장)는 양진영 차장이 5월 15일 ‘한국

유나이티드(주)’ 의약품 제조소(세종시 소재)를 방문하여, 국가필수

의약품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.

○ 식약처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

어려운 의약품을 ‘국가필수의약품’으로 지정 관리하여,

- 공급 불안이 예상될 경우 해외에서 긴급히 들여오거나 직접 국내

제약사에 위탁 제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.

○ 이번 방문은 국내 제조를 통해 지난해 ‘미토마이신씨’(항암제)의 

수입중단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는 등 그동안 국가필수

의약품 제조 노력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하고, 의약품

개발 및 제조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.

□ 양진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“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

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필수의약품 생산에 지속적인 협조를 

부탁하며,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치료제 

연구개발에도 노력해주기 바란다”라고 당부하였습니다.

○ 이와 함께 “식약처도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약품의

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계와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

라고 하였습니다.


